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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속의 자신: 지도자가 생각해볼 만한 리더십의 요소 

리더라는 영예로운 직분을 맡고 있더라도, 우리는 종종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끌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거울 속의 자신이라는 진실을 잊기 쉽습니다. 조직이나 사역의 성장과 영향력을 위해 다음 전략만 찾아 헤매다 보면, 자신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종종 리더로서의 성공을 업적이나 숫자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을 영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평가하지 않으면, 결국 피로에 짓눌리고, 자기중심적이거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에 무관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 ‘거울 속의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하기 위해 잠시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과 사역을 더 강건하고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지도자가 생각해볼 만한 리더십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계  

모든 리더는 조직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감, 모든 해결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주의 역할이 아니라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특히 사역에서, 하루 만에 상담자, 지도자, 재무 계획자, 코치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교에서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았었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인식 

모든 리더는 그림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리더라는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상처, 두려움, 소망, 갈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머리로 생각하는 편이고, 어떤 이는 감정이 예민합니다. 가장 멋진 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그 부분들을 사용하여 그분이 누구인지 더 많이 보여주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면 

"마음으로부터 넘치는 것은 입으로 쏟아져 나온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행동으로, 내면의 소음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면의 갈등은 꿈을 꺼트리거나 열정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끄는 한 중요한 부분은 눈앞의 어려움과 과제를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바깥을 바라보기 전에 감정 지수와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여 스스로 성장하는 데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장과 은혜 

모든 리더는 늘 배움의 길에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이란 없습니다. 사람들과 환경, 그리고 어려움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 그리고 주변의 구원에 대해 항상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리더는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앞날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 이 글은 <The Most Important Leadership Tool>(Jacki C. King, Church Answers; 2023.02.03)의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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